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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북미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김세중 선임연구원

 부유층 증세가 포함된 재정절벽 협상안인 바이든-매코널 합의안이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차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정절벽 문

제가 해소됨.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가계소득 연간 45만 달러 이상 또는 개인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유충 증세 절충안에 

합의함.

 부유층 증세의 기준이 된 가계소득 45만 달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25만 

달러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100만 달러의 중간 수준임.

 2012년 12월 31일 재정절벽 합의 기한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상원이 합의안을 처리한 후 2013년 

1월 1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절벽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이번 바이든-매코널 합의안 통과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상속세율도 일부 상향조정되

고 실업수당 지급도 연장되며, 예산 자동 삭감 방안 시행은 2개월 연기됨.

 바이든-매코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의 상속세율도 35%에서 40%로 상향 조

정되며, 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수입은 10년간 6천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실업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간 1조 2천억 달러, 연간 1천 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자동 삭감 되도록 한 재정지출 감축 방안은 시행을 2개월 연기하기로 함. 

 (Wall street journal 등, 1/2)


